
붙임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가이드라인

항목 세부기준

설치계획

발코니 내부 

공간화 및 

확장

기존 공동주택에서 허용되던 확장형 발코니는 불허한다.

발코니 설치의 본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는 형태 및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

각 구획별 발코니를 설치하는 경우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로 설치한다.

발코니는 건축물의 주된 구조를 담당하는 외벽 및 기둥 등에 부가적으로 설치한다.

발코니의 실내화를 위한 창호 설치를 금지한다.(직상부 슬래브까지 연결된 밀폐형 금지)

발코니

발코니

외기에 개방된 노대 형태 실내 조성을 위한 창호설치 금지(x)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

각 호실 평면에서 전용면적 대비 발코니 설치비율은 다음과 같다. 다만, 발코니 확장이 

불가능한 오픈 발코니인 경우와 우수디자인 건축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완화할 수 있다.

① 호실 전용면적 85㎡ 이상은 25% 이하

② 호실 전용면적 60㎡ 이상 85㎡미만은 30% 이하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비율

각 호실별 각 외부 벽면 길이의 30% 이내 또는 발코니가 설치되는 벽면의 

전체면적(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30% 이내는 발코니 설치를 

지양한다.(전용면적 60㎡ 미만인 경우는 제외) 다만, 발코니의 본기능을 충실히 

디자인에 반영하였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기준’ 

별표6에 따라 호실별 각 외부 벽면길이 대비 발코니 삭제 비율을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다.

발코니 폭

발코니 유효폭은 인체 치수 및 공간 활용 범위 등을 고려하여 0.8m 이상으로 한다. 

단, 실외기 설치를 위한 별도의 공간은 예외로 한다.



항목 세부기준

안전기준

설치 범위
추락 및 낙하물 방지 등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상 3층 이상 20층 이하에서만 적용한다. 
다만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디자인을 계획하여 
미관·구조·방화·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안전 장치

난간의 유효높이는 1.5m 이상으로 하고 강풍 등 풍압에 안전한 구조로 하며 경관을 
고려하여 유리난간(강화유리)의 사용을 권장한다

저층세대(3층 이하) 및 최상층 세대 발코니에는 침입 감지장치를 설치하도록 권장하며, 
저층 세대의 발코니에는 밟고 침입할 수 있는 구조물 및 자연물이 없도록 계획한다. 

인접세대간 발코니가 접한 경우 침입 방지를 위한 설비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설비 및 

구조

설비 관련

도시 미관을 고려하여 냉방설비의 배기장치(실외기) 노출을 지양한다.

발코니에 빗물 등이 흐르지 않도록 우수배관을 계획하여야 하며, 미관을 고려하여 
외부 에서 우수배관이 보이지 않도록 설치한다.

구조 관련 발코니 구조 변경시(설계변경 등)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서를 변경도서에 첨부한다.


